
NCC 부지확보 "총력"
NCC 및 유도품 대규모 증설계획의 일환으로 추진

최근 석유화학산업의 호황을 반영한 듯한 유도품쪽의 신증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

기 위한 N C C의 부지확보 노력이 표면화되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대림산업·호남석유화학을 비롯한 대부분의 N C C기업이 정부의 석유화학 전면

자유화방침에 대비 합성수지 및 가소제·첨가제분야의 신증설은 물론 N C C증설에 필요한 부지확보

에 적극 나서는 등 이미 이같은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N C C의 이같은 계획은 정부가 여천 국가공업단지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확장단지 조성계획

과 맞물려 이뤄지고 있으며 입주기업의 수요조사는 물론 브럭신청이 5월 들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

졌다.

여천공단의 확장단지는 모두 2 4 4만

5 0 0 0평으로 추정사업비가 공사비 4 9 1 2

억원, 보상비 1 6 3 0억원, 기타 4 5 8억원

등 총 7 0 0 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

다.

입주신청현황을 보면, 서남공단 1 2 2만

평가운데 호남정유가 5 0만평으로 가장

많은 부지를 신청했으며 호남석유화학

이 2 0만평, 대림산업 1 0만평, 한화종합

화학 1 0만평, 금호석유화학 1 0만평,

L G화학 1 0만평, 삼남석유화학 1 0만여평 등 1차로 7개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에따라 기업당 평균 1 0 0억원 정도의 투자비가 예상되며 기업이 전액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.

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면 4월1 2일 까지 사업설명회와 입주기업 수요조사를 끝냈으며 5월3 0일까

지 입주지정 및 실수요면적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와함께 6월1일부터 9월3 0일까지 보강실태조사 및 감정평가를 비롯 1 0월1일부터 이주단지 및 중흥

토취장 보상에 이은 공사착수 준비가 모두 마무리되며 빠르면 9 5년말이나 늦어도 9 6년초 공사가 시

작될 전망이다.

그러나 수요신청 접수과정에서 같은 브럭에 여러기업이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일정부분 조정이 필

요할 것으로 보여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.

이밖에 단지조성에 소요될 기간은 매립후 연약지반처리에 따른 절대소요기간을 포함 3년정도 걸릴

것으로 알려졌으며, 단지조성은 2단계로 나뉘어 9 8년 1 8 8만7 0 0 0평, 99년 4 0만평 규모로 추진될 계

획이다.

한편, 부지확보에 나선 이들 기업의 유도품 신증설계획을 보면, 대림산업이 L L D P E 1 0만톤, PP 8

만톤에 이르며 호남석유화학 EG 20만톤, LG화학 2EH 8만톤, HDPE 8만톤, VCM 30만톤,

EDC 15만톤, 한화종합화학 VCM 16만톤, EDC 15만톤, PP 12만톤, 2EH 8만톤, AA 4만톤,

호남정유 PP 8만톤 등 이미 알려진 것만도 에틸렌환산 5 0만3 0 0 0톤, 프로필렌 4 6만2 0 0 0톤으로 집

계돼 이번 부지신청이 유도품에서부터 N C C에 이르는 광범위한 증설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

을 입증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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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비 고

사업설명회

입주지정 및 실수요면적확정

보상실태조사 및 감정평가

이주단지 및 중흥토취장 보상

공사착수준비

공사착수

4 / 1 2

5 / 3 0

6 / 1

5 / 1

9 / 3 0

1 0 / 1

9 6년초

여천 확장단지 추진현황


